
<나와 엄마> 

전체 줄거리 :  

얼굴이 약간 상한 채, 티비를 틀어놓고 혼자 로봇놀이를 하는 지성,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엄

마가 들어온다. 엄마는 매우 밝은 표정이다. 방안에서 들리는 콧노래 소리에 살짝 방문을 열고 들

여다보는 지성. 고개를 돌리는 엄마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 문을 닫지만 엄마는 지성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한다. 지성은 함부로 방문을 열었다며 혼날까 쭈뼛거리지만 엄마는 

공주님같은 옷을 입은 채 마음에 드냐며 옷차림을 자랑한다. 지성이 매우 마음에 들어하자, 지성

과 엄마는 항상 공주님 옷을 입기로 약속하고, 또 일을 그만두고 오는 길이라며 앞으로는 지성과 

항상 함께하기로 약속한다.  

이날 이후, 엄마는 매일 지성을 유치원 앞에서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준다. 지성이 나오면 

매우 무거워보이는 모습이지만 아기처럼 업어주고 집으로 향한다. 지성이 잘때도 옆에서 동화책

을 읽어주며, 아이의 잘못을 교정해주는 동화 속 엄마를 비난하고 자신은 지성이 잘못을 하더라

도 혼내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성은 변한 엄마의 모습이 너무 행복

하고, 엄마는 요정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었을 때, 따뜻한 햇살 아래 

아이스크림을 잔뜩 쌓아두고 먹었던 일을 회상한다. 이때 지성은 엄마에게 아이스크림이 녹을까

봐 걱정이라며 아이스크림을 집에 들어가지고 말했지만, 엄마는 마술을 부릴 줄 알아 벤치에서 

몇시간 동안 천천히 먹은 기억을 자랑스레 말한다.  

어느 날은, 지성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두고 모르는 친구와 실랑이하자, 어디선가 혜수가 등장해 

지성을 감싸며 다른 아이를 밀치고 그네에 태우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성은 어떤 점이 불

안한지 엄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대답을 강요한다. 이런 불안과 다르게 엄마의 행

동은 과하다 못해 괴이해보이기까지 하는데도 말이다.  

엄마에게 캥거루처럼 매달려 걸어가는 지성. 과거 혜수가 일할 때라면 일찍 들어오는 날일 것이

라는 대화 주제가 나온다. 표정이 굳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늘은 밥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자며 지성을 안아올린다.  

어둑어둑해진 저녁시간, 지성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의 경찰관이 다가온다. 지성에게 길을 잃었냐고 

물어보는 경찰관. 지성은 엄마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지만 근처에 엄마는 없자 경찰관은 더욱 표

정을 굳히며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경찰관과 엄마의 전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자 

사무적인 목소리의 여성이 받고, 지성이의 이름을 꺼내자 한숨을 내쉬며 어쩐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후 경찰관에게 당연하다는 듯 사고를 쳤는지 묻는다. 남자는 약간 당황한 듯

한 표정으로 상황설명을 하자 덤덤한 목소리로 말하는 엄마. 집에 혼자 올 줄 알 거니 적당히 놀

아주다 알아서 보내라는 답변을 한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미리 들어가 신기한 듯 구경하

는 지성이 보이고, 경찰관은 다가가 옆에 앉으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낸다. 일상적인 대화를 걸자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수다를 떠는 지성. 마침 식사하려고 하던 경찰들. 지성에게 먹을

래? 라고 물어보자 밥을 먹었다며 잠시 고민한다. 막상 먹기 시작하자 입에 잔뜩 묻히며 허겁지



겁 먹는 지성. 


